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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앞둔 배우 김수현(31·사진)

에게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김수

현은 오는 7월 1일 만기 전역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이미 뜨

겁다. 전역 전부터 뷰티 브랜드와 전

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키

이스트는 10일“현재 영화나 드라

마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07년 데뷔한 김수현은 드라마‘

드림하이’‘해를 품은 달’을 통해 연기력과 스타성을 

입증 받았다. 이후 영화‘도둑들’로 1,200만,‘은밀하게 

위대하게’로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크린과 안방극

장을 접수했다. 2013년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로 명

실상부한 한류스타로 우뚝 섰다. 2015년‘프로듀사’로 

KBS 연기대상 역대 최연소 대상을 수상했다.

김수현의 성실한 군 생활로도 주목을 받았다. 김수현

은 어린 시절 앓아온 심장 질환으로 첫 징병검사 당시 대

체 복무에 해당하는 4급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꾸준한 건강

관리 후 재검을 받은 끝에 1급 판정

을 받아 지난해 10월 23일 현역 입

대했다.

김수현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1사단 수

색대대로 지원해 본격적인 군 복무

를 시작했다. 수색대대에서도 김수

현은 TOP팀 및 특급전사로 선정되

는 등의 사유로 일병에서 상병, 상병

에서 병장 진급을 각각 1개월씩 앞당겨 조기진급하기도 

했다.

소속사는“연기 활동은 물론 군 생활에서도 귀감이 되

어 온 김수현의 전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지금까

지 행보처럼 뛰어난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연기자로서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 연기와 성실한 연기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대 앞둔 김수현에 러브콜 쇄도

그룹‘갓세븐’이 세계 난치병 아이들의 꿈

을 응원하는‘킵 스피닝, 킵 드리밍 위드 갓

세븐’프로젝트를 펼친다. 

 갓세븐은 지난 15, 16일 서울 방이동 올

림픽체조경기장에서‘갓세븐 2019 월드 투

어 킵 스피닝’을 시작했다. 이 월드투어 프

로젝트는 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진행한

다. 메이크어위시는 백혈병, 뇌종양, 골육종 

등 희소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동들의 소

원을 이뤄주는 세계 최대의 소원성취기관이

자 세계 42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소속사 JYP는“갓세븐이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메이크어위시재단을 통해 갓세븐의 

공연 관람 혹은 만남 등을 소원하는 난치병 

아이들의 사연을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공연에는 폐동맥판폐쇄증이라는 난

치병으로 투병 중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

고 있는 팬 카림 소피아 올리비아(17) 양을 

초대했다. 그녀는 평소 갓세븐의 콘서트 관

람, 멤버들의 만남을 원했다. 

갓세븐은 이와 함께 난치병 환아와 가족 

등도 콘서트에 초청했다. 

JYP 관계자는“갓세븐은 서울뿐만 아니

라 월드투어로 방문하는 도시에서도 난치

병 아이들의 사연을 접수받고 소원을 이뤄

줄 것”이라면서“투병 중인 아이들이 용기

와 힘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

원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갓세븐은 아시아는, 미주, 유럽에서 월드투

어를 이어간다.

갓세븐, 세계난치병
아동 위한 월드투어

그룹‘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소셜 50’차트

에서 새 역사를 썼다.

11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15일 자 차트에 따르

면, 방탄소년단은‘소셜 50’에서 통산 130번째, 10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7월29일자‘소셜 50’차트부터 

현재까지 100주 연속 1위에 올라, 최장기간 연속 기록

을 자체 경신했다. 

지난 4월 발매한 앨범‘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는‘빌

보드 200’31위, 타이틀곡‘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핫 

100’90위에 이름을 올렸다. 8주 연속 메인 앨범 차트와 

메인 싱글 차트에 동시에 올린 셈이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8주 연속 메인 앨범 

차트와 메인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한 기록이며, 지난

주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자체 경신한 한국 가수 최장기

간 동시 차트인 기록하고 있다.”며“기록도 자체경신 중”

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

튜브 등 각종 SNS로 팬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달 트위터에서 한국 계정 최초로 폴로어 2,000

만 명을 돌파했다. 이밖에 유튜브‘방탄TV’구독자도 

1,950만 명으로 곧 2,0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소셜50’ 새역사
100주연속 1위


